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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시급한 도시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과 이로 인한 인구절벽의 문제는 단순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넘어 경제,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결합

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임.

○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출생한 신생아는 24만 9천명으로

2010년보다 52.9%(22만 1천명) 감소한 221,171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함. 특히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

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22년 현재는 0.78명으로 매

우 심각한 수준임.

○ 더욱이, 서울시의 저출생 문제는 훨씬 심각해 2015년 1.0001명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2022년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17개 광역자치단

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0.59명을 기록함.

○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은‘아이 중심 서울’을 표명하고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서울시정의

중요한 한 축인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도 책임있는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저출생의

문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출산률 향상을 이끌어낼 난임가족 지원,

출산장려 지원 제도 정비, 출산 가구의 자녀양육환경 개선, 주거복지

문제, 일가족 양립 문제, 복지체계 개선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

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

례」

4. 이송처

○ 서울특별시의회








